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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이자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결혼 소감을 밝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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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이자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결혼 소감을 밝혔다.

최준희는 15일 소셜미디어에 웨딩 화보를 공개하며 예비 신랑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스무 살의 나는 처음 마셔보는 술에 취해 세상이 어른 같다고 들떠 있었고, 서른 한 살의 그는 내가 아직 읽지 못한 계절

들을 먼저 지나오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11살의 시간 차이는 생각보다 많은 장면들을 갈라 놓고 있었지만 겨울을 오래 견딘 사람 특유의 눈빛과 누군가에게 기대



지 않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사람의 마음이 어쩌면 비슷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최준희는 "사람들은 오빠에게 아직도 묻는다. 왜 하필 그 사람이냐고. 그러면 그는 '오래 아파본 사람이라서'라고 대답해준

다"고 밝혔다.

또 "외로운 시간을 지나와서 함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고통이 사람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 그래서 하루를

살아내는 일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사랑한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빠는 내 손을 잡고는 멀 수도 있고 끝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오빠가 업고 뛸테니 같이 출발하자라고 말해준 고마

운 사람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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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는 나를 흔들어 놓고 떠나가는데, 그 사람은 처음으로 내 옆에 남

아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이 사람 평생 묶어두기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 최준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예비 신랑과 다정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거

나 웃음을 터뜨리는 등 결혼을 앞둔 설렘을 드러냈다.

2003년생인 최준희는 오는 1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11세 연상의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 혼주는 친

오빠인 래퍼 벤 블리스(최환희)가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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